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솟대문학 호 기록은 그 어떤 찬사도 아깝지 않은 소중한 결과입니다< >100 . 

솟대문학이 우리나라의 장애인문학을 표방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소중한 마

음을 선물한지 년 동안 단 한 번의 결간도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역할이 25 , 

컸다는 것을 잘 말해줍니다. 

솟대문학은 수많은 장애인들을 작가로 키웠고 그들의 작품은 장애인문학이

라는 큰 강을 만들어 목마른 장애인들에게 목을 축여주었으며 앞으로도 유, 

유히 흐르며 더 큰 바다와 합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솟대문학의 . 

진가가 드러나겠지만 이미 솟대문학은 빛나고 있습니다.

솟대문학에서 보내준 장애인문학 대표시를 읽으며 마음의 울림으로 읽고 또 

읽었습니다 시가 이토록 감동적인 것인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시인들 모두 . . 

중증의 장애를 갖고 있지만 시에는 용서와 화해 그리고 희망과 사랑 거기, 

에 깨달음까지 있어서 사람을 겸손하게 편안하게 그리고 긍정적으로 만들, 

어 주는 듯합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시가 장애를 가진 시인. 

이라는 선입견으로 외면을 당하고 있다니 사회적으로도 매우 안타까운 일입

니다.

불교는 모든 사람이 깨달음을 통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평등사상을 중시 

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 평등하지 않아서 자비를 실천해. 

야 하는 것입니다 자비는 중생의 고통을 제거해 주는데 그치지 않고 기쁨. 

까지 주는 매우 적극적인 실천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불교를 비롯한 우, 

리 사회가 장애인에게 관심을 갖고 장애로 인해 차별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



록 지원해야 합니다.

고맙게도 솟대문학을 창간해서 년 동안 이끌어온 방귀희 발행인은 이러한 25

가르침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우리 사회에 헌신적으로 알려왔습니다.

년 불자대상을 수상하여 처음 만났을 때 환하게 웃는 모습은 보살의 미2011

소와 같았습니다 보살이란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하. 

는 역할을 하는데 방귀희 발행인이 바로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

더불어 휠체어를 타고 있지만 언제나 사회의 밝고 어두운 곳곳에서 당당한 

활동을 통해 사회 지도자로 인정받아 왔습니다 이는 머지않아 우리 사회가 . 

약자를 차별하지 않는 불국토가 될 것이란 기대를 전해주기에 충분했습니

다.

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거듭 솟대문학 호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100 . 1

천여 명의 회원님들 그리고 사회 모두에게 좋은 작품을 나누어 주며 언제, 

나 그래왔듯이 세상을 맑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. 

문학은 궁극적으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사람을 지키는 힘이 있다고 

합니다 솟대문학은 여기에 편견으로부터 장애인을 지키는 힘까지 보태졌기. 

에 더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솟대문학 호로 종이책이 마무리되는 것은 . 100

아쉽지만 솟대문학 전자북으로 더 자유롭게 다양한 계층의 독자를 만나서 

장애인문학의 가치와 역할이 우리와 우리 사회를 더욱 따뜻하게 하기를 기

원합니다. 


